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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2007년부터 2% 혼합 … 생산계획 빠른 진행으로 일정 앞당겨

브라질 정부가 2007년부터 식물에서 추출한 지방 성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의 혼합사용을 의무

화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7월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하려던 바이오디젤 사용 일정을 1년 앞당겨 2007년부터 

기존 디젤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2%씩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라스 론데아우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가진 결과 바이오디젤 생산계획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혼합사용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가운데 현재 7개가 가동하고 있으며, 14개는 건설공사를 

마치고 생산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생산시설도 16개에 이르고 있다.

각 생산시설은 1억2300만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1만 농민가구가 바이오디젤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풍부한 농산물 자원에서 추출되는 지방 성분을 이용해 생산되는 친

환경적 대체에너지로, 브라질 정부가 에탄올과 함께 대량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부터 2%, 2013년부터 5%씩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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